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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f late, natural disasters are becoming more frequent and the damages caused by these are quite substantial. All these 
are mainly due to a climate change. Many scientists from various countries are therefore engaged in research on atmos-
pheric sciences and seismolog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has established an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CATER” for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CATER has been managing and promoting the 
five major fields of research such as strategic meteorology, applied meteorology, climate change/countermeasure, earth-
quake, and research planning for CATER.  Compared to 2006, CATER in 2007 has increased the funding by 7% and 
5% for the climate change/countermeasure and the earthquake research fields, respectively. Also, the distribution rate 
of funding in 2007 has increased in 12% for basic research, 6% for university research organization, and 13% for the 
local area. CATER is trying to construct basic system and infrastructure for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research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KMA has also a middle-term vision plan "World Best 365" for atmospheric science 
and earthquake research. These will give us a chance to become advanced nation in field of atmospheric sciences and 
seis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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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

면서 엘니뇨의 빈번한 발생, 가뭄 및 홍수의 빈도 증가 

등 다양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변희룡과 한

영호, 1994; Karl and Knight, 1998; Easterling et al., 

2000; Whilhite, 2000; Frich et al., 2002), 이러한 이

상기상현상에 따른 대규모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푸켓을 강타했던 2004년 12월 츠나미 

발생과 2005년 8월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최고 시속 

280 km의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전 세계인들은 

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1998년 이웃 중국

에서는 양쯔강 상류에 지속된 호우로 양쯔강이 범람하

여 3,500여명이 사망하고 2~3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

했었다 (오 와 차, 2000).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총 

국가 재해 건수의 80%이상이 기상재해이며, 예를 들

어 2002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 전면에서의 

수렴대와 지형효과로 인하여 과거 100년 동안의 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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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variations of economic and human losses by
the meteorological disasters for the period of recently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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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의 극 값 경신은 물론, 역대 가장 큰 기상재해를 발

생시키기도 했다 (구지영 등, 2002; 김정희 등, 2003). 
최근 10년간 (1997년~2006년)의 자연재해 피해 현황 

(소방방재청, 2007)을 보면 매년 기상재해로 인한 인

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태풍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ig .1). 태풍 루사의 

경우 약 5조원, 태풍 매미의 경우 약 4조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국내 연평균 기상재해 복구액은 2조원 이상

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진발생빈도의 증

가와 규모 5.0이상의 지진발생의 주기도 짧아져(1978
년 속리산&홍성, 1980년 의주, 2003년 백령도, 2004 
울진해역) 지진에 의한 발생 가능성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R&D) 투자 전망에 의하

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육성정책에 따라 정부과학기

술투자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5~7% 수준까지 확대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07년에 9.7조원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9.6% 증가 했다 (과학기술부, 2007). 또한, 정부의 R&D
사업 투자 전략이 R&D의 인프라 및 공공복지 R&D예

산 분야로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재해뿐만 아니

라 산업, 보건, 금융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기상·지진 관련 R&D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전망

이다. 21세기 기상·지진분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로는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재해 빈발 및 피해

규모의 대형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삶의 질 욕구 증

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기상정보 가치의 

증가, 세계화 진행의 가속화 및 동북아 국가 간 경제통합

의 가속,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대두 등을 

들 수 있으며, 과학기술적 여건의 변화로는 첨단 관측기

술의 발전,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에 바탕을 둔 수

치예보기술의 발전, 기상기술개발 국제협력 필요성 증

대, 통신기술 및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기술

의 발전, 기술의 융합화 및 다학제 간 연구 증대, 기상

정보 활용의 패러다임 변화 (기상 종속형 사회에서 기

상정보활용형 사회로의 진화) 등을 들 수 있다 (기상

청, 2003). 
기상청은 이러한 21세기 기상·지진분야의 여건 변

화에 부응하고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2001년도부터 기상·지진 R&D사업을 추진하여 

선진국수준의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예측정확도 향상 

및 사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
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상·지진 R&D사업의 관리

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단 (CATER, Center for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Research)을 발족시켜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기술개발 및 기상·지진 기술혁신의 기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상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중기 발전계획으로 World Best 365 
(기상청, 2006)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기

상·지진 선진국의 R&D 동향과 우리나라 기상청 기상·
지진 R&D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 및 그 개요에 대하여 

서술하고, CATER출범 이후의 현황 분석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기상·지진 R&D의 동향 및 주요 지원 분야

2.1 기상·지진 선진국의 R&D 동향

21세기의 기상재해는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주변 여러 국가에 피해를 주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조직을 확대하고 

연구인력 보강,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는 추세에 있다. 또
한, 동남아 지진 (인도네시아 슈마트라)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진해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지진

해일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경보체제 구축의 

시급함이 인식되면서 전 지구적인 국제협력이 강구되어 

지진분야에 연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서는 이

러한 배경에서의 기상·지진 선진국들의 최근 기상·지진 

R&D 분야의 동향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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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국가기상서비스 (National Weather 
Service, NWS) 본부와 기능별 국가기상센터 (National 
Center),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s) 등을 중심으

로 날씨, 강수량, 기후정보서비스를 ‘수분에서 수년’
에 이르는 시간규모로 이음매 없는 세트를 정확히 제

공하는 골자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연구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국가지진정보센터는 지진이 발생

할 경우 3~5분 이내에 지진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Data-Base 
(DB)를 구축 중에 있다. 일본 기상청은 1,300여개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국의 

기상현상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
한 홍수 및 집중호우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기예보 

및 기후변동예측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진관

측시스템은 진도 3 이상일 경우 2분 이내, 지진발생위

치와 최대진도를 발표하고, 진앙․규모 등은 5분 이내

에 분석․발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진해일이 발생

하면 해일정보를 5분 이내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연구개발 되어 있다. 유럽연합국가 (European 
Union, EU)는 중기예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술공

유를 목적으로 독일․영국․프랑스 등이 공동 투자

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 (European Center of Medium 
range Weather Forecast, ECMWF)’를 설치하여 공동으

로 수치예보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영

국은 해들리 기후연구소에 슈퍼컴퓨터 2대를 보유하

여 전 지구적인 기후예측모델 운영 및 개발에 많은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외 전 세계적으로 태

풍·집중호우 등의 재해기상 예보분야, 지진 및 지진해

일 분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상관측분야, 기상 행

정지원 분야, 지역기상 업무분야 등에 연구역량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2.2 주요 지원 분야 및 개요

우리나라의 기상·지진 R&D사업은 2001년 과학기

술부 주관의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이 기상청으

로 이관되면서 기상연구과 지진연구가 통합되어 기상

청이 주관하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으로 발전하

게 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 50여명의 기획, 자문위

원이 기획하고, On-Off line 수요조사, 토론회 및 공청

회를 통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
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2004년~2013년) 계획’
을 수립하여 기상·지진분야의 10개년 기술지도 (TRM, 

Technology Road Map)를 완성하고, 재해기상대응 기

술개발사업 등 6대 중점사업 22개 중점영역 77개 핵심

기술을 도출하였다 (기상청, 2003). CATER출범 이후

에는 전략기상 기술개발사업, 응용기상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 지진기술 개발사업, 기
상·지진 연구기획사업, 이상 5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지

원하고 있으며, 각 중점사업의 연구목표 및 지원 분야

는 다음과 같다 (Fig .2).
(1) 전략기상 기술개발사업의 우선 목표는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기상·지진 재해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

는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태

풍, 홍수, 낙뢰 등의 예측기술 뿐 아니라, 위성, 레
이더 활용기술, 초단기 및 단기 국지예측시스템 개

발 등 재해 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며,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기상자료센터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 응용기상 기술개발사업은 기상정보를 일반생활에

서부터 기업경영,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상정보의 부

가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상

관측기기 및 관측기법 개발, 기상·환경 영향평가 

기술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공공산업기상, 민간

산업기상 및 생활기상정보 등 기상기술 응용분야

에서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분야이다.
(3)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최근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미래기

후변화를 예측하고, 기후변화 탐지 및 규명기술 개

발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최

적 대기 감시망 구축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환경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4) 지진기술 개발사업에서는 지진이나 지진해일로 인

한 재해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지

진 및 지진해일 대응체계와 범국가적인 전략을 수

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지진감시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을 예측

하여 지진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5) 기상·지진 연구기획사업의 주요 목표는 현재 급속

히 발전하고 있는 IT기반 기술을 기상·지진기술에 



458 기상․지진 R&D의 최근 동향 및 발전 방향

 
   
 
 
 

   

 
 
 
  

   

 

 
 
 

 
 
 
 

   

 
   
 

   
 
 

Fig. 2. Major field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by CATER.

접목함으로써 기상·지진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혁

신기반을 강화하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기술을 공

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지구시스템 관측 및 예측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 가상공간에서의 통합적 지구시스템 연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상·지진기술의 정책수

립 및 시행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기획, 평가관리 및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분야이다.

3. 기상·지진 R&D의 투자현황 및 발전방향

3.1 투자현황 및 분석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계획 (기상청, 2003)’
에 의하여 계획된 기상청의 기상·지진 R&D의 투자소요 

예산은 2004년~2013년까지 총 3600억원 (정부 3,500
억원, 민간 100억원)이었으나, 2001년~2005년까지의 

투자액이 231억원으로 당초 10개년 계획대비 투자가 

미흡하여, 전략적인 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

었고, 뿐만 아니라 기상·지진 TRM의 재정비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앞서 서술하였듯이 우선적으로 2006
년도에 CATER 운영체제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 60
억원, 2007년도 7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자되었다. 
여기에서는 CATER출범 이후의 최근 2년간의 연구비 

투자·배분현황 및 양상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기상·지진 R&D사업에 투자된 정부출연금 중 사업

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2006년도 

57억원, 2007년도 66.5억원을 대상으로 중점사업별 (5
대 중점사업), 유형별 (기초, 응용, 개발), 기관별 (산, 
학, 연), 지역별 (수도권, 지방) 연구비 배분현황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각각 Fig. 3~6에 보인다. 우선, 중점

사업별 연구비 배분현황 (Fig. 3)을 보면, 2006년도에

는 전략기상, 응용기상, 기후변화대응, 지진기술개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약 20~25%의 수준으로 배분되었

고, 연구기획사업에는 11%가 투자되었다. 2007년도

에는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과 지진기술 개발사

업이 각각 27%, 30%로 전년도 대비 7%, 5%의 증가율

을 보였다. 정부는 2006년 5월 VIP주재의 국무회의에

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를 비롯한 7개 부처 

44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2010년까지 5년간 총 1조 

9462억원, 기상청 소관 105억원)을 담은 ‘기후변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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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tribution of CATER R&D fund for the research type such as basis, application, and development in (a) 2006
and (b) 2007.

Fig. 3. Distribution of R&D fund for the major fields of CATER in (a) 2006 and (b) 2007.

약 대응 R&D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도부터 기후변화 메커니즘규명 및 기후변화 적

응체계 개발 등 기상청 소관분야를 신규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의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
한, 2006년 10월 감행된 북한 핵실험 이후 인공지진 

감시/통보 등의 기상청 업무이관 (2007년 7월)에 따른 

인공지진의 탐지 및 식별분석능력 향상 기술개발을 위

한 기반확립과 지진원 및 진앙지 결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한반도 지진활동 및 지각속도 구조규명 탄성파 

실험 지원 등 지진기술 개발사업 분야가 강화되었다. 
다음으로 유형별 연구비 배분현황 (Fig. 4)에서는 2006
년도가 기초 36%, 응용 41%, 개발 23%이었다. 그러

나 2006년도에는 기초 48%, 응용 36%, 개발 16%로 

기초분야가 강화 (12% 증가) 되었다. CATER 출범이

후 CATER와 기상연구소의 연구개발 범위가 구분되

어, CATER에서는 기상·지진분야의 기반 및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상연구소에서는 CATER에서 개발

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담당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CATER에서는 현업화 단계에 

들어선 기술개발은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기상연구소에

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초·기반 기술개발에 주력하

고 있기 때문에 기초분야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기관별 연구비 배분현황 (Fig. 5)에
서도 나타나며, 순수과학 및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를 주로 행하는 학계 (대학)의 경우 2006년도 66%에

서 2007년도 72%로 6%의 증가를 보였다. 뿐만 아니

라, 산·학·연의 연계 및 협업을 위하여 민간·공공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가 2006년도 

1%에서 2007년도 3%로 미비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산업계에로의 투자는 기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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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stribution of CATER R&D fund for the research organizations such as industry, university, and research institute
in (a) 2006 and (b) 2007.

Fig. 6. Distribution of CATER R&D fund for the capital and local areas in (a) 2006 and (b) 2007.

금의 증가를 유도하며, 향후 기상·지진 R&D의 성장 

및 기술개발 실용화에 있어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안배와 지방 대학 

및 연구소의 기상·지진 R&D사업 참여의 활성화를 위

하여 CATER에서는 기상·지진 R&D사업 설명회를 수

차례에 걸쳐서 개최하고 (지방 포함), 또한 CATER 세
부과제 수행현황 등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국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Fig. 6에 보인 바와 같이 2006년도 수도권 71%, 지방 

29%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비 배분현황이 

2007년도에 수도권 58%, 지방 42%로 지방의 배분율

이 13%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

는 연구비 배분은 지방의 기상·지진 연구조직의 활성

화를 촉진시키며, 향후 국가 기상·지진 협업 연구망 구

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CATER는 최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기상·
지진 선진국의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기상·지진분야의 연구조직 확대 

및 협업 연구망 구축과 연구개발비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기상·지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 확충을 목표로 기상청 기상·지진 R&D의 원

천기술개발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상·지진 R&D사업의 향후 

발전방향과 목표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하여 다음

에서 서술한다. 

3.2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세계 6위 기상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상청의 중

기 비전인 World Best 365 (기상청, 2006)에서는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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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nnual variations of R&D fund for the atmospheric 
sciences and earthquake for the period of CATER manage-
ment form 2006 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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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후 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 기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기상정보 서

비스 구현, 지구 기상업무 국제협력과 역할 강화를 3대 

발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실천방

향으로는 우선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악기상 경보에 관한 선행시간 

확장, 유비쿼터스 악기상 예ㆍ경보 전달체계 구현, 국
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기상정보의 지식화를 통한 삶

의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치예측모델 개선을 

통한 예보정확도 향상, 디지털 기상정보의 확대 및 기

상정보 전달체계 다양화를 실천방향으로 제시하고, 또
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선

도를 위하여 생활 및 산업 분야에 대한 기상서비스 제

공, 자원고갈 등 미래 기상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비체

계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기상 이슈

의 이해 제고 및 세계적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개도

국 기상기술력 전수 등 기상 선진국으로서의 입지 확

장이 있으며,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제도, 인력, 조직, 정보화, R&D, 거버넌

스 구축 등 미래 도약 인프라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 체계 향상, 기후변화 적

응·대응 역량강화,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고품

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

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

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

십 확보,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국가 지구·기상정보

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협력 강화, 창의적 전문 인력 양

성 및 효율적 활용, 21세기형 기상업무 기반 구축, 
R&D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대국민 만족도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상청의 World Best 365 (기상청, 2006)의 

중기 비전과 중기 (2007~2011)재정소요전망 (기상청, 
2007)에 의거한 기상·지진 R&D사업의 예산 추이를 

Fig. 7에 보인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6년도에 

60억원이 2007년도에 70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되었

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CATER 1단계 사

업이 종료되는 2008년도에는 100억원까지, 2단계 사

업이 종료되는 2011년도에는 200억원 이상까지의 사

업 예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CATER에서는 

예산 확충과 더불어 기상·지진 R&D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단

계에서는 21세기 IT 기술을 기반으로 방재기술, 전지

구 관측시스템 (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및 다학제간을 연계하고 기상·지
진분야와 다른 유관 응용 연구 분야, 그리고 국내·외 연

구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업 연구 환경 개선에 필요

한 기술을 배양하여 기상·지진 연구 분야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기상·지진 R&D사업의 체계 구축을 추진

하고 있으며, 나아가 2단계에서는 주요 핵심 분야에 대

한 체계적 추진과 집중화를 통한 연구개발의 고도성장

과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요약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대

비와 피해저감을 위하여 최근 기상·지진 선진국들은 기

상·지진 R&D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에서도 과학기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의 유

관 정부기관 및 여러 연구 단체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기상청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

상·지진 R&D 사업을 위하여 CATER를 발족하고 선진 

기상·지진 원천기술 확보 및 기상·지진 R&D 분야의 활

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CATER에

서 지원하는 5대 중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고, 기상·지
진 R&D 분야의 최근 투자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및 추

진전략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CATER에서는 기상 관측과 예측능력을 향상 및 재



462 기상․지진 R&D의 최근 동향 및 발전 방향

해기상에 의한 피해저감을 위한 전략기상 기술개발사

업,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응용기상 기

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예측 역량을 강화 및 적응전략

을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 지진이

나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 저감을 위한 지진기술 개발

사업, 기상·지진 기술혁신기반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상·지진 연구기획사업, 이상 5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기상·지진 기술국가 실현을 목표로 기상·지진 선

진국의 동향과 추세를 파악하고 대처하며 기상·지진 

R&D의 원천기술개발과 기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기상·지진 R&D사업에 투자된 

정부출연금의 배분현황으로부터 살펴보면, 2007년도

에는 전년도 대비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사업과 지진

기술 개발사업이 강화 되었고, 유형별로는 기초분야가 

12% 증가, 연구기관별로는 대학의 경우가 6%의 증가, 
지역별로는 지방의 배분율이 13% 증가하였다. 또한, 
기상·지진 R&D사업 예산 규모는 2007년도에 70억원

으로 전년도 대비 10억이 증액되었고, 향후 지속적으

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청에서는 365일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World Best 365 (기상청, 
2006)를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 기상 및 기후 재해로

부터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선도하는 유비쿼터스 기상정보 서비스 구

현, 지구 기상업무 국제협력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CATER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상·지진 연구 분야의 인프라 조성과 기

상·지진 R&D사업의 체계 구축, 그리고 우리나라 기

상·지진 기술개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 및 기상·
지진 R&D사업의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성공적인 기상·지진 R&D사업의 수행을 통

하여 연구개발 결과를 방재기술산업, 정보통신산업, 
공공기술산업, 민간예보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

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세계의 선도 과학기술 

동향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상·지진 분야도 통합된 

형태의 지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한 모든 유관 분야의 협업 및 그 환경조성이 절실히 요

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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